
 

오늘부터 일조시간 변경(Daylight Saving Time Ends)이 되었

습니다. 어제 이미 시간 변경을 다 하셨겠지만, 이른바 썸머타

임이 끝나면 초겨울에 접어든 느낌이 듭니다. 느낌만이 아니라, 

గ기온도 많이 내려갔습니다.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새벽기도

회를 나서며 자동차 전면창이 얼어붙어서 출발을 지체할 정도

였습니다. 추워지니 독감 및 감기도 염려가 됩니다. 특별히 이

번 겨울은 코로나와 겹쳐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. 어르신들 다 

건강하신지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에 전화심방이라도 해야 할 

것 같습니다.  

 

요즘 재택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을텐데, 저도 재택근무를 하고 

있습니다. 저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,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며 

사무실이 없어지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코로

나 이전에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재택

근무하는 느낌은 강하게 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밖에

서 만나는 일은 되도록 자제하고, 중요한 회의조차도 밖에서 만

나지 않고 영상으로 하다보니 재택근무하는 느낌이 많이 납니

다. 현재 저희집 거실은 제가 근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

책상과 책, 제가 사용하는 자료들로 어지럽습니다. 가족공유공

간을 혼자 독차지한 상태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, 

어쩔 수 없습니다.  

 

책상 앞에 앉아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면, 시간이 언제 이렇게 

지났나 할 정도입니다.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다음날 새벽기도

회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, 밤 1시가 지난 것도 모르고 일을 하

고 있었습니다. 그때 제가 한 일은 예배실문과 관련해서 미국업

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비교하며 살폈고, 예배실 의자 주문을 

위해 미국과 한국 업체를 비교하며 한국과 연락하는 일을 하고 

있었습니다.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, 오늘은 칼럼이 아니

라 제 신변잡기를 말하는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.  


